
핵심기술 선진국의 42.6% 수준
상공부,  257개 과제 선정 개발계획 … 기초·기계분야 평균 밑돌아

국내에서 시급히 개발해야 할 핵심요소기술의 국내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

나타났다. 

상공자원부에 따르면,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 9개분야를 대상으로 9 3년도 공업기술수요 1차조사를

실시한 결과 신청된 과제의 국내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평균 4 2 . 6 %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

됐다. 

분야별로 보면, 전자정보공업 분야가 45.5%, 섬유생활공업 분야는 4 4 %로 평균 기술수준을 다소 상

회했으나 공업기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공업 분야와 기계공업 분야는 3 7 . 8 %와 4 1 . 2 %로 평균 기

술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세부분야별로는 의료기기(도출과제수 6개)가 5 6 . 7 %로 가장 높았고 방직 및 직물( 4개) 55%, 산업디

자인·포장( 9개) 53%, 정밀화학( 1 7개) 49.6%, 광응용기기( 5개) 48.8%, 섬유제품 및 염색가공( 1 5개)

48.4%, 계측제어( 1 4개) 46.7%, 컴퓨터( 1 4개) 46.4%, 산업기계( 1 0개) 46%, 전자부품 및 재료( 1 9개)

45.6%, 공작기계 및 로보트( 1 0개) 44.9%, 중전기기( 9개) 44.5%,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( 1 3개) 42.6%

등으로 국내 평균수준을 상회했다. 

그러나 통신기기( 9개)는 42.3%, 생활용품( 6개) 41.7%, 석유화학 및 고분자재료( 8개) 41.6%, 자동차( 4

개) 40.5%, 비철금속( 6개) 40.4%, 섬유원료( 5개) 40%, 가전제품(0) 39.5%, 환경기술( 1 1개) 39%, 조

선( 4개) 38.9%, 냉동공조 및 고압기기( 9개) 38.8%, 요업( 1 0개) 37.6%, 화학제품( 7개) 37.3%, 항공기

( 3개) 36%, 생산기반기술( 1 6개) 35.9%, 자동화( 1 1개) 35.8%, 철강재료( 3개) 21.6%로 국내 평균기술

수준에도 못미치는 등 기술수준이 크게 낙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상공부는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접수된 5 0 2개 과제 중 시급성과 기반성 등을 감안, 최종적으로

도출한 2 5 7개 과제에 대해 오는 8월중 공고를 통해 기술개발사업계획서 신청을 접수, 150개 과제에

대해서는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산업은행 기술개발자금 등 정책자금을

지원,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. 

상공부는 이와 함께 공업기술 수요조사로부터 자금지원까지의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부터 조사사업

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키로 하고 하반기에는 기반기술과 공통애로기술 개발이 시급한

기술을 폭넓게 조사, 30개 분야(에너지분야 신설)에서 약 5 0 0여개 과제를 도출, 지원할 계획이다. 

한편, 이번에 신청된 과제는 제품과제가 전체의 5 3 %로 가장 높고, 기술과제가 19%, 시스템과제가

2 8 %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의료기기·통신기기·컴퓨터·조선·자동차·냉동공조·중전기기분

야 제품과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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